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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명] 6·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

남북 화해와 평화, 교류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자.

한반도의 허리가 두 동강 나며 갈등과 긴장을 지속하던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, 평

화와 통일을 위하여 6·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뒤 올해로 17주년을 맞았다.

6·15 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 상호간의 체제를 존중하고 오롯이 우리 민족의 의지

로 통일을 달성하고자 화해와 협력 정책을 제도화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

한 우리 민족의 다짐이었다.

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6·15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내고 이를 계승하면서, 통일

에 대한 우리 민족의 바람을 엄혹한 한반도의 현실 안에서 조금씩 풀어내는 결실을 

이뤄냈다.

그렇지만 도도하게 흐르던 평화와 통일의 물결은 이명박·박근혜 정부의 반민족적 

행태로 오랫동안 가로막혀 그 힘을 잃었다.

이명박·박근혜 정부는 우리 민족의 염원을 외면하고 북에 대하여 강압적이고 폭력

적인 대응으로 일관하였으며, 그 결과 가까스로 쌓아올린 남과 북의 신뢰는 참담하

게 무너졌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는 가로막혔다.

북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명박·박근혜 정부의 고압적인 태도는  상호존

중과 화해를 기반으로 하는 6·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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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뜨겁게 타올랐던 우리 민족의 열망과도 동떨어진 작태였다.

지난 9년 동안 비극적인 역사의 퇴행을 목도했던 우리에게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

그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한다.

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전면적으로 가로막혀 있던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

여, 끝없는 평행선만을 달리던 남과 북의 간극을 좁히고 갈등을 봉합하여, 우리 민

족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.

6·15 남북공동선언의 17주년을 맞은 지금 이 순간은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사회 

각계각층, 우리 민족의 의지와 열망을 모아 강한 결기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

다.

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우리는 6·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시대적 사명으로 삼

아 분열과 갈등의 고리를 영원히 끊고 평화와 통일을 향한 담대한 걸음을 내딛어야 
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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